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이라크의 한국 원유 수출중단 “잘못”
쿠르드 총리, 광구분양은 합헌적 조치 … 중앙․지방 정부간 일부 이견

이라크 쿠르드지역 자치정부의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가 광구개발을 둘러싼 분쟁으로 한국으로의 원유수출

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쿠르드의 광구 분양은 이라크 헌법에 따른 합헌적 조치”라며 “귀국 뒤 중앙정부와 만

나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르자니 총리는 2월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석유개발 컨소시엄, 쌍

용건설이 주도하는 건설 컨소시엄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광구 계약승인을 놓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정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라크가 연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2007년 쿠르드 정부와 한국 컨소시엄간에 체

결된 바지안 광구계약 승인과 관련된 분쟁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정부의 한국 원유 수출 중단조치에 대해 샤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상을 겨냥해 “개인적 결정일 뿐이며 

이라크 정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고 “원유 수출중단은 한국에만 손실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에게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르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든, 수입의 17%만 갖고 나머지 83%는 바그다드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면서 “앞으로는 원유 수출중단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르자니 총리와 각료들은 2월14일 MOU가 체결된 K5 등 4개 광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는 “양측이 앞으로 협상을 거쳐 2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을 개발 및 건설 파트너로 택한 데 대해 “파병국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당

연하며 전쟁의 폐허로부터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기업

들이 쿠르드를 발판으로 삼아 이라크에 진출할 것을 권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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